
■ 홍콩에서 다양하게 출시되는 칸나비디올 식음료 시장 ■

■ 새로운 웰빙 트렌드로 각광 받는 칸나비디올
 대마의 주요 성분에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와 
환각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이 있다. 국내에서는 
대마에서 유래된 성분인 칸나비디올은 마약류로 구분되어 각종 규제를 받지만,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에서는 강력한 항산화 등 건강 효능에 주목하여 
희귀 질환 치료제에서부터 미용 제품, 식음료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활용되고 
있다. 홍콩에서도 칸나비디올의 섭취는 합법적이며 새로운 웰빙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 칸나비디올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칸나비디올 커피
 2020년 6월 홍콩의 최초 칸나비디올 전용 매장 “파운드(found)”가 문을 열었다. 
오일, 캡슐, 바디 용품, 강아지 간식 등 다양한 범주의 칸나비디올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칸나비디올이 함유된 식음료를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여 일반 
음료 메뉴와 함께 칸나비디올이 들어간 커피, 콤부차, 초콜릿, 쿠키 등 다양한 
식음료를 제공한다. 파운드의 대표는 “홍콩에서는 칸나비디올을 제품에 대한 
오명(汚名)이 존재하지만, 웰빙 및 미용 제품을 시작으로 현지 시장에서 관심과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홍콩 소비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칸나비디올을 소개
하고 다양한 제품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최근 칸나비디올 전용 매장 이외에도 기존의 음료 제품에 칸나비디올을 추가
하여 판매하는 카페가 늘고 있다. 홍콩에서 6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엘리펀트
그라운드(Elephant Grounds)에서는 추가 요금(10mg에 15홍콩달러, 20mg에 
25홍콩달러)을 지불하면 기존의 음료 제품에 칸나비디올을 추가해준다. 홍콩섬에 
위치한 2개의 매장에서 커피와 칵테일을 판매하는 윈스톤커피(winstons 
coffee)는 한 병당 25mg의 칸나비디올을 함유한 유리병에 담긴 콜드브루커피를 
출시했다. 커피뿐만 아니라 착즙 음료, 말차 등 다양한 음료에 칸나비디올을 
추가하는 카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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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로컬 맥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칸나비디올 맥주
 홍콩 현지 수제 맥주 공장인 “Oh CBD Beer Brewery”에서 2020년 초 홍콩 
시장에서 처음으로 칸나비디올 맥주를 출시했다. Kush IPA, Session IPA  2종의 
IPA 수제 맥주로 홍콩에서 생산되며 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생산된 칸나비디올 
맥주이다. 330ml 용량의 맥주에  칸나비디올 20mg이 함유되어 있으며, 1병당 
90홍콩달러(한화 약13,000원)로 다른 맥주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가격이다. 
처음 생산된 2,000병은 10일 만에 품절되었으며, 현재 주류 소매점 및 홍콩 
내 술집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올해 여름에는 또 다른 홍콩 수제 맥주 공장인 영 마스터(Young Master)가 
새로운 칸나비디올맥주 시리즈인 “Hea”를 출시하여 새로운 칸나비디올 트랜드에  
합류했다. 불안감을 줄이고 평온함을 유도하는 칸나비디올 효능을 특징으로 하여 
제품명은 광동어로 “느슨함, 휴식을 취함”을 의미하는 “Hea”라고 붙였다. 알코올 
도수는 5%이며, 1리터당 60mg 함량의 칸나비디올이 함유되어 있어  한 캔
(330ml)당 약 20mg이 함유된 셈이다. 8월21일에 출시될 예정이며 영 마스터 
공식 웹사이트에서 사전 주문을 시작했다.

Oh CBD Beer - Kush IPA

HK$ 90.00/330ml

Oh CBD Beer-Session IPA

HK$ 90.00/330ml

HEA PALE ALE PACK

HK$ 160.00/330m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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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칸나비디올은 향정신성 효과가 없고 효능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의료용 용도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되는 해외 사례가 늘고 있다. 홍콩에서는 커피, 
맥주 등 식음료에 접목되어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칸나비디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최근(7월) 경상북도 안동 일대를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칸나비디올의 사용이 제한적이지만,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의 칸나비디올 식음료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 자료 출처
1. Tatler Hong Kong, CBD Beer Is Here In Hong Kong! Here's What 

You Need To Know, 2020.08.12.
hk.asiatatler.com/dining/cbd-beer-hong-kong

2. Time Out, First dedicated CBD cafe and shop in Hong Kong opens 
in Sheung Wan, 2020.07.26.
www.timeout.com/hong-kong/news/first-dedicated-cbd-cafe-and-sh
op-in-hong-kong-opens-in-sheung-wan-072620

3. Tatler Hong Kong, ong Kong’s First Dedicated CBD Cafe and 
Boutique Opens in Sheung Wan, 2020.08.03.
hk.asiatatler.com/dining/cbd-cafe-store-hong-kong

4. 매경헬스, 환각 없는 대마 성분 CBD, 의료용 빼곤 불법?, 2020.08.05. 
   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31 


